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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에 단니기라는 한 남자가 있었
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했다. 그는 소가 없
어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니기
는 한 부자를 찾아가 소를 빌려 수확을 마
친 뒤, 주인에게 돌려줬다. 이튿날, 소 주인
이 단니기를 찾아왔다.
“소를 돌려주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왜
아직 돌려주지 않는 것이오.”
“소는 이미 돌려드렸습니다.”
“나는 소를 받은 적이 없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 어제 집 앞
에 소를 놓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실랑이 끝에 결국 소 주인이

단니기를 데리고 왕을 찾아가 소 값을 변상
받기로 했다. 단니기는 소 주인과 왕을 만
나러 가는 길에 말먹이를 만났다. 말먹이는
단니기에게 자신의 말을 잠깐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말이 갑자기 도망치려 해, 단니기는
말에게 돌을 던졌다. 그런데 말 다리에 돌
이 맞아 부러지고 말았다. 말먹이도 소 주
인과 함께 왕을 찾아가 변상 받기로 했다. 
단니기는 자신에게 자꾸 억울한 일이 생

기자 속상한 마음에 주막에 들러 술을 마셨
다. 그는 취기가 오르자 잠시 평상에 누워
쉬어 가기로 했다. 그런데 단니기는 갓난아
이가 누워있는 이불인지 모르고 깔고 앉아
아이를 죽이고 말았다. 아이 엄마도 소 주
인, 말먹이와 함께 왕을 찾아가 단니기의
죗값을 묻기로 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나…. 왕
도 분명 나의 억울함을 몰라주고 죽이려 할
것이다.’
단니기는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 도망

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도망가기 위해 담벼
락을 넘었다. 그런데 하필 담 아래서 일하
던 직공 위로 떨어져 직공이 죽고 말았다.
이번엔 직공 아들도 단니기의 죗값을 물겠

다고 왕을 찾아가기로 했다. 사람들은 왕
앞에 단니기를 데려갔다. 
왕이 물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 왔느냐.”
“이 자가 제 소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
습니다.”
“왜 너는 소를 돌려주지 않았느냐.”

“저는 이 사람에게 소를 돌려주었습니다.
주인도 소를 보았지만 그냥 문 앞에 두었
고, 소가 제 발로 도망친 것입니다.”
“너희 둘 다 잘못이 있다. 단니기는 직접
말하지 않았기에 혀를 뽑아야 하고, 너는 소
를보고도돌보지않아눈을뽑아야한다.”
소 주인이 깜짝 놀라 말했다. “제 눈이 뽑

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자의 죄를 용서
해 주십시오.”
다음은 말먹이가 말했다.

“너는 무슨 일로 왔느냐.”
“저 사람이 제 말의 다리를 부러트렸습
니다.”
“말먹이가 저에게 말을 잠시 맡아 달라
했는데 말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말을 잡기 위해 돌을 던졌는데 다
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왕이 말했다.

“말먹이는 저 사람에게 말을 부탁했으니
혀를 뽑아야 하고, 단니기는 말 다리를 부
러트렸으니 손을 끊어야겠다.”
결국 말먹이도 단니기의 죄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음은 아이 엄마가 사정을 말했다.
“저 자가 제 아이를 죽였습니다.”
“너는 왜 남의 아이를 죽였는가.”
“너무 억울해 주막에서 술을 마셨는데,
이불 밑에 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깔고 앉

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으니 아이 엄마는 단
니기를 남편으로 맞이해 다시 아이를 낳은
후, 저 자를 쫓아 내거라.”
단니기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싫었던 아

이 엄마도 단니기의 죄를 묻지 않았다. 마지
막으로 직공의 아들이 단니기 죄를 말했다. 
“저 자가 일하고 있던 저의 아버지를 죽
였습니다.”
“너는 왜 직공을 죽인 것이냐.”
“제가 죽는 것이 두려워 담을 넘어 도망
치려다직공위로떨어지고말았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 단니
기를 아버지로 삼아 살거라.”
“저 자가 저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싫습
니다. 그냥 화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단니기는 왕의 지혜로운 판결로 억

울함을 벗게 됐다. 왕은 그 후로도 억울한
중생들을 구제해 훗날 부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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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지혜로운 판결로 누명 벗은 단니기‘현우경’이야기(26)

억울함을 벗은 남자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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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네이버에서
「영일상사」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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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 0년

TM

특 징

- 대원문재현선사서문중에서

요즘 불자님들이 참된 발심을 하여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곳이 드뭅니다. (중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
하는 불자님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
님의 가피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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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각권 10,000원
☏031-534-3373


